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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에자리한석정문학관은신석정시인의삶과문학세계가응결된공간이다.

목가적서정과날카로운저항의식을읊조리다

상설전시실내부

가끔이런생각이들때가있다.과연어느시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대부분 학창시절

에배운상식적인수준의 앎에머물러있는경우가

많다. 특정시인의삶을하나의세계로정리한다는

것은어불성설이다. 장르의특성상시는폭이넓고

다양한해석이가능하다.

시인을 아니 특정 예술가의 작품 세계를 단적으

로규정하지말아야할것은그때문이다.그러나현

실은그렇지않다.대부분자신이만든틀속에예술

가를가두려는경향이있다.

신석정(1907~1974) 시인의 경우가 그러한 예

다. 대부분그를목가시인, 전원시인이라고부른

다. 석정을 전원 시인으로 한정하는 이들은 아직

촛불을켤때가아닙니다 , 그먼나라를알으십니

까 등의작품만을대표작으로기억한다.그러나그

의삶전체와시세계전반을아우르다보면 목가

(牧歌)라는인식의틀로는범주화할수없는부분

이 있을을 알게 된다. 석정을 시대정신을 대변한

저항시인 민족시인으로보는이들은,그의작품

속에 깃든 도저한 역사의식과 결연한 자유의지를

읽어낸다.

신석정은일제강점기,해방의격동기, 6 25와4

19라는현대사의질곡을거치며독특한문학적세

계를일궜다.

부안을찾은날은햇볕이비추는날이었다. 부안

에갈때면늘그런생각이떠나지않는다.왜아름다

운곳은늘상처와상흔이남아있어야하는가라는.

채석강으로상징되는변산반도는풍광이아름다

운곳이다.조선의뛰어난여류문인매창은변산반

도를유람하며뛰어난시문을남겼지만, 젊은나이

에생을마감했던비련의주인공이었다. 매창의시

를읽을때면봉건사회에서가녀린여성이감당해

야했던삶의무게와애절한사연이눈에밟혀상념

에젖게된다.

언급했다시피 부안에는 시인 매창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문학사에한획을그은신석정시인이

있다.석정이라는이름에맞게그의시는운치가있

고, 가벼이넘길수없는아우라가투영돼있다. 부

안의승경(勝景)이 그의작품속에깃들어있음은

두말할나위없다.

석정문학관위로환한햇볕이들이친다. 맑은 바

람과차가운햇볕이문학관주위를감싼다.모던하면

서도아름다운건물은한번보고나면오래도록각

인될만큼인상적이다.문학작품이작가를닮는다는

말이고전적명언이라면, 이제그말은문학관은작

가의이미지를품는다는말로도전이될것같다.

석정문학관은지난2011년 10월29일개관했다.

시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시인의 고결한 인품과

시세계를널리알리자는취지에서건립됐다. 1층은

두개의전시실로구성돼있는데, 상설전시장과기

획전시실로나뉘어있다.유품과원고,저서는상설

전시장에 전시돼 있고 지인들의 편지나 액자 등의

자료는 기획전시실에 비치돼 있다. 기증자료가 비

치된 공간과 수장고, 학예연구실은 다방면에서 석

정의면모를가늠하게한다.

무엇보다외지인의눈길을끄는것은문학관앞

에자리한시인의고택이다. 석정이 26세되던해

낙향해 지은 고택인 청구원(靑丘園) 이 손짓을

한다.

바로이곳에서석정의명시 아직촛불을켤때가

아닙니다 . 그먼나라를알으십니까? 등이창작됐

다.신석정(辛夕汀)시인의원래본명은신석정(辛

錫正)이다. 동음이의어로동일하게부르지만뜻이

다르다. 일설에는생일이음력7월7일칠석(七夕)

과무관치않다고한다. 저녁석(夕) 자를빌어와

호를석정(夕汀)이라했다는것이다. 夕汀이 錫

正보다훨씬시적이고운치가있는것은석양무렵

에강물위로흐르는노을이지는쓸쓸한아름다움

때문일것이다. 강물을따라하염없이흘러가는석

양의빛은애상과초월의이미지를넘어궁극의세

계로향하는지고한뜻을생각하게한다.

석정은1907년 7월 7일(음력) 부안군부안읍동

중리에서 부친인 신기온과 모친 이윤옥 사이에 차

남으로태어났다. 그는고아하면서도기품있는가

풍속에서자랐다. 조부인신제하씨는시인이면서

한학자로 알려져 있다. 석정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처음으로당시(唐詩)를접했다. 부친또한신

학문보다는 한학의 공부를 권유할 만큼 고전적인

분야에관심이많은분이었다.

모친 또한 사리가 분명한 엄한 분이었다고 전해

진다. 석정이가난한시인으로평생을올곧게살았

던것은유년시절의가풍과부모의교육에서기인

했다.석정과관련한일화가운데성정을엿볼수있

는에피소드가있다.

석정이보통학교다닐때였던모양이다. 동료학

생하나가수업료를미납했었다.일본담임이전학

생들이보는앞에서옷을다벗겨수모를당하게했

다. 의로움이남달랐던석정은전교생을규합해시

위를벌였다. 그로인해석정은무기정학을받았고

이듬해겨우복교를해졸업을하기에이른다.

대화도앗아간가슴에/채곡채곡쌓이는/잃어버

린새벽의찌꺼길안고/무딜대로무딘혓바닥을깨

물면서/우리들은/역시어둔벌판에서불어대는/잔

인한늑대떼의/잔인한울음소릴/듣고있었다. ( 오

한(惡寒) ,유고시집 내노래하고싶은것은 )

위의 시는 신석정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을 전후

해쓴시다. 날카로운저항의식이느껴진다. 당대

의 억압과 폭압을 뚫고 나가려는 몸부림은 준엄하

면서도치열하다.

평론가인 이보영 전북대 명예교수는 신석정 문

학의 재평가 ( 석정문학 20집, 2007)에서 이렇게

평한다.그의주장은왜석정을자연서정을노래한

목가 시인으로 묶어두어서는 안 되는지 명징하게

드러낸다.

비만한어둠에의해쫓겨난공명정대한사회를

지향하는 빛의아들들의이상( 엉뚱하게높은언

덕 )은고귀하기때문에그는압살당하고도역설적

으로살아서그이상을실현하려고노력한다. 그래

서 오한도역설적으로 자랑하면서 견뎌내며. 그

의인도주의정신은인류적공감을얻기때문에외

롭지않다는것이다. 이중(二重)의 역설에의하여

고도로지적(知的)감동을유발하는탁월한작품이

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석정문학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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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젊은시절낙향해초가를짓고살던집 청구원 .

전원시인신석정

일제강점기부터4 19까지

격동의현대사시로꽃피워

석정문학관 2011년개관

유품 원고 기증자료등전시

석정의고택 청구원도눈길

부안석정문화관에걸린석정의생존모습.


